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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2016S1A5B5A0792020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간강사, 여성학. wolib@naver.com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근 서구에서 부상하고 있는 여신문화론의 관점에서 신라사를 새롭게 조

명해 본 것이다. 그동안 신라의 고유한 특성들로 제기돼 온 여러 측면들이 여신문화의 

성격들과 여러모로 조응하기 때문이다. 여신중심 신앙, 여왕의 존재, 모계존중, 화백제

도, 풍류도, 원화와 화랑 등이 그것이다. 연구 결과 신라에 여신문화라고 할 만한 문화

가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여신문화를 상위범주로 설정해 신라문화의 특

성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첫째, 생명중심사상이다. 신라의 토착신들은 주로 여신들이었고 그 신앙의 중심에는 

생명탄생에 대한 축하가 있었다. 둘째, 평등주의다. 신라사회는 성평등적 성격이 강했

을 뿐 아니라 5세기까지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계층평등적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셋째, 합의적 정치전통이다. 신라의 정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됐던 화백제도가 

말해주듯 협치와 합의의 전통이 강하게 살아있었다. 넷째, 비가부장제적 남성성이다. 

신라의 남성성은 화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심미적이며 생명중심적인 영성에 바탕

한 것이었다. 다섯째, 상대적 비호전성이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호전성이 약

했던 것으로 보이며, 왕들은 정복자이기보다 평화로운 삶의 수호자이기를 지향했다. 

이 글은 그동안 주목받아 온 신라사의 특성들을 여신문화라는 이론틀로 재조명하면

서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여신문화로 명명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신라 여신문화, 여신신앙, 모계, 화백, 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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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글

성평등과 관련한 서구 학계의 동향 중 최근 눈길을 끄는 한 흐름은 비가

부장제적인 사회들에 대한 연구다. 이들은 역사 속 가부장제 이전 사회들이

나 현재까지도 가부장제에 포획되지 않고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온 세

계 각 지역의 토착사회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사회들이 어떤 원리와 가치로 조직되고 유지됐는지, 그것들을 

생산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해왔다. 그것이 세계의 가

부장제 체제들이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들—성차별, 자연파괴, 빈부격차, 지

배와 착취 체제, 전쟁과 핵 위협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사적, 인류학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구는 여신학(Goddess Studies)이나 가모장제 연구(Matriarchal 

Studies)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다.1) 

여신학에서는 가부장제가 시작되기 이전 여신을 숭배했던 선사시대나 역

사시대 초기의 사회들에 큰 관심을 갖는다. 고고학과 신화 및 민속 연구 

등이 여성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았던 그

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의 차탈회위크, 구유럽(Old 

Europe), 크레타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나 유적지다. 

특히 크레타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름답고 평

화로운 세상을 건설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미노아 문화라고 불리는 이 청동

 1) 가모장제(matriarchy)는 흔히 가부장제의 대칭어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피되는 용어다. 

하지만 가모장제 연구자들은 이 용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하며 사용한다. 가모장제

는 가부장제에 치마를 입힌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회문화적 함의를 지닌 용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모장제라는 용어를 되찾아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여성

들이 중심이 돼 이끌어 온 사회들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어원적으로 가모장제는 “시초의 어머니들(the mothers from the beginning)”이란 

의미로, 생명을 낳고 문화를 창조하는 어머니들과 관련된다(Göttner-Abendroth, 2012: 

ⅹⅴ-ⅹ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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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화에서는 여성이 사회의 중심에 있었으며 전쟁이 없었고, 놀랍도록 수

준 높은 예술이 꽃피었다. 또 매우 평등한 사회구조와 아름답고 활기찬 생

활세계를 만들고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2)

가모장제 연구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여성중심사회에도 관심을 갖지만 

현재까지 존속해온 세계 여러 지역의 가모장제 사회들에 더 큰 관심을 갖

는다. 중국의 모소족, 인도네시아의 미낭카바우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미낭카바우족은 스스로 가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존 가모장제 사회들은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성

적 원칙에 따라 평등하고 균형잡힌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

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남성이라고 차별받지 않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 사회들이 이상사회는 아니

지만 가부장제 사회들과는 다른 소중한 특징들을 보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3) 

과거에 실재했거나 현재도 존재하는 비가부장제적 사회들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실례로 기능하면서 탈가부장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

을 주고 있다. 여신학과 가모장제 연구는 그 선두에 있는 움직임인데 사실 

둘은 별개라기보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여신학은 가모장제 사회의 종교

적·영적 측면에, 가모장제 연구는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 더 주목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실제로 여신을 숭배했던 크레타

도 가모장제 사회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가모장제 사회는 여신과 

긴밀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는 현대 가모장제 연구가 밝혀낸 중요한 성과이

 2) 크레타 미노아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숙(2013), 김신명숙(2018) 참조.

 3) 현재 이 가모장제 사회들은 급속한 지구화의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만간 그 사회문화적 전통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 바

로 이러한 현실이 가모장제 연구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고무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데 가모장제 연구가 선두에서 이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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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여신문화 혹은 가모장제 문화는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

다. 한국의 여신전통 또한 오랜 배척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까

지도 기층문화로서 활발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역사에서 여신숭배가 가장 두드러졌던 나라는 신라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신라의 여신신앙과 

여사제 전통을 빈약하게나마 전하고 있다. 두 사서는 12~13세기에 승려와 

유학자들에 의해 편찬되고 기술됐으나 그들이 끝내 지울 수 없었던, 혹은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여신신앙 관련 기사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

들을 복원적 독법과 해체적 독법으로 읽으면 강력했던 신라의 여신신앙이 

드러난다.4)

첨성대를 여신 상이자 신전으로 해석한 최근의 연구(김명숙, 2016)는 그

러한 시도가 생산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신라사를 여성의 

눈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면서 여러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 혹은 성과들을 이어 신라사 전반을 재검토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한다.

신라는 최소한 통일되기 전까지 가모장제적인, 혹은 그 유습이 강했던 

문화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인들의 구체적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전해주는 자료가 너무 앙상한데다 그나마 전해진 것들도 가부장제의 인식

틀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조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신라사

회의 모계적 혹은 양계적 성격에 대해서 일부 연구가 나온 게 있고,5) 무엇

 4) 복원적 독법은 불교와 유교 가부장제의 홀대 때문에 축소되거나 모호하게 언급된 내용

들을 선사시대 이래 여신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민속신앙, 구비설화 등을 동원해 원래 

모습을 추정해 내는 방식이다. 해체적 독법은 후대의 여러 덧칠과 왜곡들이 가해진 내

용을 시대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체시켜 숨겨진 하위 텍스트(sub-text)를 찾아

내는 방식이다.

 5) 신라사에서 보이는 모계제적 특징들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 未松保和(스에마쓰 야스카

즈)가 주장한 바 있고(이기동, 1975: 53-55), 김철준(1968) 등의 연구가 있다. 손진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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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여왕이 셋이나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 추정에 힘을 준다. 원칙적으로 

여왕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출현할 수 없는 모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라사는 다른 측면들에서도 한국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

는 독특성을 보인다. 화랑 이전에 존재했던 원화제도, 왕위의 삼성교립(三

姓交立)과 화백제도, 풍류도, 미소년을 뽑아 화장을 시켰던 독특한 화랑문

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토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신라사회를 여신문화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최초

의 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돼 온 신라사의 특성들을 여신문화라는 

이론틀로 범주화하면서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여신문화로 표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의 여신문화론은 가모장제 문화론도 포괄한다. 앞서 말했듯 두 

문화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여서 가모장제 연구는 여신신앙을, 여신학

은 모계사회 혹은 가모장제 사회를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여긴다.6) 교차영

역이 매우 넓고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이나 가치관, 지향점에 별 차이가 없

다. 두 분야 학자들간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2. 여신문화론/가모장제 문화론의 내용

여신문화는 고고신화학자이자 종교사학자인 김부타스(Gimbutas)가 1980

년대 새롭게 소개한 개념이다. 수십년간 유럽 동남부 지역과 그리스 등의 

10세기초까지 모계제 경향이 농후했다고 보았고(이기동, 1975: 55), 박병국(1969)은 한국

에도 모계씨족사회가 확실히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석(1987)은 신라에 부계혈

연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재환(2017)은 신라 하대까지도 사위의 왕위

계승권이 인정됐다고 보았다.

 6) 일례로 가모장제 연구의 선구자인 괴트너-아벤트로스는 󰡔여신과 그녀의 영웅들󰡕(Die 

Goettin und Ihr Heros, 1980)이라는 책을 냈고, 여신학을 촉발시킨 김부타스는 󰡔여신의 

문명󰡕(The Civilization of the Goddess, 1991) 등 여러 저작들에서 여신을 숭배한 모계

사회, 어머니중심적 사회에 대한 분석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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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유적지들을 발굴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한 그녀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상징들을 “여신의 언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냈

다. 그 언어는 선사시대 여신신앙의 산물이자 내용이었다. 김부타스는 당시

의 유럽을 우리에게 익숙한 후대의 유럽과 구분하기 위해 구유럽(6500~ 

3500 BCE)이란 말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신석기와 금석병용 시대의 유럽

대륙을 지칭한다. 

그녀에 의하면 구유럽인들은 여신을 숭배하면서 어머니 중심적이고, 평등

하고 평화로운 정착문화를 누렸다. 그들 삶의 중심에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명에 대한 예찬이 있었다. 당시 삶의 수준, 예술의 수준도 ‘미개인’이라는 

우리의 편견과 달리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그들이 숭배한 여신은 생명을 

부여할 뿐 아니라 거두어 가고, 다시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존재, 즉 

자연이었다. 김부타스는 가부장제 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들의 문화를 

여신문화 혹은 여신문명이라고 명명했다(Gimbutas, 1989; 1991). 김부타스

가 제시한 선사시대 여신문화의 특징과 세계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Gimbutas, 1989: ⅹⅹ, 321; 1991: 324).

첫째, 전쟁이나 남성지배가 없었다. 야금술을 갖게 된 후에도 살상무기를 

만들거나 요새를 짓지 않을 정도로 평화를 지향했다. 

둘째, 모계사회를 이루며 여성들이 씨족의 장이나 여왕-사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동시에 평등하고 협력적인 젠더관계, 경제적 평등주의가 작동

했다.

셋째,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하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중심에 

있었다. 물론 죽음도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그 후의 즉각적인 재생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 

넷째, 여신은 자연의 모든 생명들을 통합하는 상징이었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신성하게 여겨졌다. 

김부타스의 이론은 아이슬러(Eisler, 2006)나 크리스트(Christ, 199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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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을 중심상징으로 삼아 페미니스트 영성과 문화를 추구한 인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문화사학자인 아이슬러가 1987년 출간한 󰡔성

배와 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여신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으로 유명하다(아이슬러, 2006).7) 

가모장제 문화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독일의 페미니스트 사상가인 괴트너-

아벤트로스(Göttner-Abendroth)다. 그녀는 1980년대부터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까지 존속해 온 세계의 가모장제 사회들에 대한 연구와 발표, 교육을 

계속해 왔다. 괴트너-아벤트로스는 가모장제 사회들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

내는 구조적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Göttner-Abendroth, 2008; 

2009; 2012).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통 농업에 종사하며 상당한 평등을 이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습으로 선물-주기(gift-giving) 방식이 정착돼 있기 때

문이다. 물품들의 배분은 여성들이 담당하는데 그녀들은 항상 호혜성을 추

구하며 균형잡힌 경제를 만들어낸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젠더평등의 모계사회를 구성하며 모거제적

(matrilocal) 특징을 보인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도 모계 씨족에 소속돼 남

으며 땅도 모계 씨족에 의해 소유된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잘 발달된 민주적 합의체제를 갖고 있다. 합의제

가 엄격하게 유지되므로 평등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마을이나 외부

의 문제들은 씨족회관(clan house)에서 토의되어 결정이 내려진다. 외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대개 남성이 맡는다. 

넷째, 영적·문화적 측면에서 세계 전체를 성스럽게 여기며 모든 것이 

 7) 아이슬러는 문화를 지배중심모델의 칼의 문화, 공동협력모델의 성배의 문화 두 유형으

로 나눈다. 성배의 문화는 선사시대 여러 지역들과 크레타 등에서 꽃피웠던 여신문화를 

가리킨다. 서구에서 성배는 여신의 대표적 상징이다. 아이슬러는 성배의 문화를 멸망시

키고 등장한 칼의 문화가 남성지배, 계급지배, 전쟁과 폭력, 차별과 착취를 만연시켰다

고 진단하면서 현재 우리의 문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5천년이나 

지속된 칼의 문화를 끝내고 성배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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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여성성에서 기원했다고 믿는다. 지구를 위대하고 베푸는 어머니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보살핌과 사랑, 관대함의 원칙들을 어머니됨과 관

련시키며 중시한다. 

가모장제 사회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다른 학자로 인류학자 샌데

이(Sanday)가 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인도네시아 미낭카바우족의 가모장 

문화를 연구해 가모장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낭카바우족의 가모장제는 모계계승이나 여성중심적인 가구구성에 그치

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이 든 여성과 그녀의 남자형제

들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또 감정적·미학적으로도 중심에 놓는 

상징체계와 각종 의식들이다. 의식이 거행되는 현장에서 그녀들은 “우리의 

어머니”로 호명되며 존중된다. 그런데 이 타이틀은 그들의 역사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인 여왕 어머니(queen mother)의 것이기도 하다(Sanday, 

2002).8) 

이상 소개했듯 여신문화와 가모장제 문화는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성

적·경제적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여성중심적 사회문화, 자연을 

신성시하기, 생명을 주고 보살피는 여신에 대한 숭배 등의 성격을 공유한다. 

3. 신라의 여신신앙

선사시대 한반도에서도 신앙의 중심에 여신이 있었다. 선사시대 유적들

이나 고고학적 발굴결과들, 민속신앙 및 구비전승 자료들, 일부 문헌사료와 

 8) 샌데이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150개 토착사회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자료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힘을 존중하는 사회와 남성이 지배

하는 사회 사이에는 뚜렷한 대비가 나타난다. 전자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힘을 공유

한 반면 후자에서는 여성배제와 위계적 관계가 두드러졌다. 그녀에 따르면 여신신앙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성립한다(Sanda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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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아있는 무속 등을 통해 오래된 한국의 여신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울주 신암리를 비롯해 신석기 유적지들에서 나온 몇 개의 여신상들, 포

항 칠포리 암각화나 울주 천전리각석같은 선사시대 암각화들, 마고할미나 

설문대할망, 개양할미같이 구비전승돼 온 오래된 창조여신들은 한반도의 여

신신앙을 증언해 주는 유무형의 자료들이다(김신명숙, 2018). 

선사시대 여신신앙은 신라 건국기에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공

인된 법흥왕 때까지 신라사회를 지배했던 토착신앙의 중심에는 여신이 있

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토착신앙은 불교와 습합되거나 여전히 독자적 형

태를 유지하며 살아있었다. 

현전하는 문헌자료 중 신라의 여신신앙을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삼국유사󰡕다. 이 사서에는 불교전래시 이미 수천년이나 되었던 토착여신

들이 등장한다. 원광법사와 만난 3천살 먹은 삼기산신, 2천년이나 됐다는 

장천굴의 신 등이다. 고대 산신의 성은 주로 여성이었고 동굴은 가장 오래

된 여신의 성소라는 점, 󰡔삼국유사󰡕에 담긴 토착신앙 관련 기사들의 맥락

에서 볼 때 이 신들은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손진태, 1934; 김명숙, 

2016). 그리고 산과 동굴 등이 여신의 거주처라는 점에서 여신은 곧 자연

의 신임을 알 수 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여신전통이 강한 나라였다. 신라에 불교가 수용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차돈의 순교는 당시 토착신앙 세력의 강성함을 말해

준다. 신라 산천제사에서 대사(大祀)의 대상이었던 경주의 세 산, 내림·혈

례·골화의 신들은 여성으로서 호국신이었다. 

그러나 신라를 대표하는 가장 우뚝한 여신은 경주 서술산의 신인 서술성

모(선도성모)다. 그녀는 건국의 두 주역인 혁거세와 알영 부부의 신화적 어

머니다. 이는 그녀가 신라왕실의 시조신이며 동시에 신생국가의 모태로서 

왕권의 보증자이자 수여자였음을 시사한다(김신명숙, 2018).9) 󰡔삼국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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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서술성모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항상 제사를 받았으며 그 서열이 

여러 망제(望祭)의 위에 있었다. 또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수호신이었다. 

그녀의 호칭 중 하나는 계림(鷄林)인데 신라가 오랫동안 계림국으로 불

렸으므로 그녀가 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그녀의 나라였던 것이다. 그녀의 대표적 상징은 닭이었는데, 당시 인도에서

는 신라가 “닭의 신을 받들어 존경한다”는 말이 회자됐다. 잘 알려져 있다

시피 알영도 닭의 부리같은 입술을 달고 태어났다.10) 

󰡔삼국유사󰡕에는 서술성모뿐 아니라 운제산성모·치술신모·변재천녀 등

의 여산신들, 이름은 없으나 곡신이나 출산신으로 해석되는 여인들 등 여러 

여신들이 등장한다. 반면 남신은 드물 뿐 아니라 정황상 후대에 등장했거나 

역사적 인물이 신격화한 존재다. 동악신이 된 석탈해같은 경우다. 

여신숭배는 선덕여왕 때도 강력하게 살아있었다. 아니, 거꾸로 여왕의 즉

위라는 사실 자체가 여신신앙의 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김부타스가 

말한 여왕-사제(queen-priestess)의 존재나(Gimbutas, 1989: ⅹⅹ) 미낭카바

우족에 전승돼 온 두 명의 신성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신신앙과 여

왕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준다(Sanday, 1981: 32-50). 선덕여왕이 호국탑인 

황룡사구층탑을 지은 것도 호국여신의 전통과 관련됐을 수 있다.

첨성대는 선덕여왕에게 올려 진 존호 성조황고(聖祖皇姑)의 표상물로서 

왕실의 시조신인 서술성모를 반추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김명

숙, 2016). 첨성대는 여왕에 의해 건립되었고, 우물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런

데 혁거세가 나정, 알영이 알영정에서 태어난 데서 알 수 있듯 신라에서 

 9) 이같은 사례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도 있다. 한 예로 이집트 여신 이시스의 젖은 왕자

를 왕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Assmann, 2001: 134). 때문에 파라오들은 그녀의 

자식으로 여겨졌다. 이시스는 왕좌를 머리장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왕권의 수여자임을 주

장한다. 일본 황실의 시조신 아마테라스도 손자인 니니기의 자손들이 대대로 일본 국토

를 통치하도록 명했던 여신이었다.

10)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 선도성모수희불사; 제4권 의해 제5 귀축제사; 제1권 기이 

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이하 󰡔삼국유사󰡕 출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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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은 자궁의 상징이었다. 첨성대의 형상은 여체를 닮았으며 가운데의 구

멍은 자궁을 표상한다. 

선덕여왕이 살았던 7세기 전반에는 남산에 여신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불곡마애여래좌상이란 이름이 붙은 이 조상은 최근까지도 마을사람들

이 할매부처라고 불러왔다.11) 

신라 여신신앙의 중심적 상징은 여근(女根, 여성 성기/자궁)이었다. 여성

성기를 사실적 혹은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선사시대 암각화들의 여근신앙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12) 이는 “남근이 여근 속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 

법”이라는 선덕여왕의 언명에도 담겨있다.13) 이러한 인식은 토우에도 나타

난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토우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크게 형상화되어 있

다. 여성이 주인공인 것이다. 

신라의 여신신앙은 여사제 전통을 통해 ‘신성한 여성’(Divine Feminine)

이라는 인식과 여성존중 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지속시켰다. 그리고 

한국역사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제 신라 여신문화가 드러내는 특성들을 생명중심사상, 평등주의, 합의

적 정치전통, 비가부장제적 남성성, 상대적 비호전성이라는 하위범주들로 

분석해 소개한다.14) 

11) 첨성대와 경주 남산 불곡마애여래좌상이 여신상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김명숙(2016), 

김신명숙(2018)을 참조. 후자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포석정 역시 여신의 성소라

는 견해에 대해서도 김신명숙(2018)을 참조.

12) 포항 흥해 칠포리와 경주 석장동 암각화에는 여성성기가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거나 역

삼각형같은 상징으로 표현돼 있다. 울주 천전리각석에도 여성성기 상징들이 보인다. 특

히 마름모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데, 마름모도 여성성기에서 유래한 상징으로 

해석된다(김신명숙, 2018; 전호태, 2018).

13)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선덕왕지기삼사.

14) ‘상대적 비호전성’은 여신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평화지향성을 신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

한 것이다.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백제 고구려와 경쟁하며 할거했을 뿐 아니라 일본

과 중국의 외침에 노출돼 있던 신라는 전쟁의 숙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때로 호전적인 측면을 드러낸 경우도 적지 않다. 건국 초기인 이사금 시기부터 주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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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라사회의 여신문화적 측면들

1) 생명중심사상

세계적으로 여신신앙 전통들에서 보이는 공통적 태도는 생명탄생에 대한 

축하다. 이는 현세를 비하하며 죽음 이후 피안의 세계를 신앙의 핵심에 놓

는 기존 가부장제 종교들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여신신앙에서는 모

든 생명체가 죽은 후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여긴다. 자연의 법칙 그대로다. 

따라서 사후의 타계는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 현세의 실존

적 상황을 죄나 고통의 시각에서 보는 기독교나 불교와 달리 일상 속 삶의 

현장을 성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기원하고 즐겼다. 

불교 유입 이전 신라인들 역시 이러한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는데(나희라, 

2004), 이는 자연숭배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끊임없이 순환하며 움직이는 

생명과 그 에너지야말로 자연 자체이자 그것의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자연숭배는 자연에 대한 국가제사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명

산대천을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어 모셨는데 대사의 제사대상은 앞서 언

급한 삼산으로 산악중시 사상이 읽힌다. 중사의 대상은 오악(五岳)과 사진

(四鎭), 사해(四海)와 사독(四瀆) 등이어서 바다와 강도 신성한 제장으로 받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소사의 제장은 거의 다 지역의 진산들이다. 

별사(別祀)로는 일월제, 사천상제(四川上祭), 오성제(五星祭), 기우제(祈雨

祭), 압구제(壓丘祭), 벽기제(辟氣祭) 등이 있었다. 땅위의 산과 물, 언덕뿐 

국들을 병합해 나갔고, 6세기에는 가야를 정복했으며 정복군주로 불리는 진흥왕도 등장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호전성이 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공격전의 비율이 두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김영하, 2001: 262). 

연구자는 이런 측면이 여신문화와 관련있다고 보고 ‘상대적 비호전성’을 한 항목으로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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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해와 달, 별 그리고 비를 내리고 기후를 조정하는 하늘도 제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15) 󰡔삼국유사󰡕에는 토착신앙의 제장으로 해석되

는 신유림(神遊林)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숲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보인다.

신라 여신신앙의 중심상징인 여근은 그 자체로 생명중심사상을 내포한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죽을 때 거둬들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여근이야말로 생

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신라인들은 알, 우물, 연못, 동굴 등 다양한 여근

상징들을 통해 생명중심사상을 신앙의 중심에 놓았다. 

이는 화랑의 전신인 원화(源花)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이름에 담긴 

‘꽃’은 고대 토착신앙을 계승한 무속의 근원적인 상징이다. 무속의 본래적 

고향은 꽃밭으로서 사람들은 죽어 그 곳으로 가고, 그 곳을 통해 재생한다

(조흥윤, 2000). 중국에서 꽃봉오리는 여성성기를 상징했고, 일본 농사제의 

꽃주술에서도 꽃은 생명의 태반이자 원천으로 여겨졌다(김열규, 1970; 이인

경, 2016).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근원의 꽃”이라는 뜻의 원화는 여근의 상

징어로 볼 수 있다.

경주 나정에서는 붉은 물감이 칠해진 ‘生’자가 쓰인 기와들이 출토됐다. 

붉은 색은 월경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라 토기 중에도 ‘生’자가 

쓰인 것들이 있다.16) 관심의 초점이 죽음보다 생명탄생에 있었던 것이다. 

천마총에서는 알 모양의 토기에 담긴 계란들이 발굴됐는데 알이 자궁을 상

징하므로 죽음 이후 재생을 믿었던 그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다.17) 

신라에서 다산은 왕이 하사품을 내릴 정도로 경사스런 일이었다. 󰡔삼국

사기󰡕에는 벌휴왕, 문무왕, 헌덕왕 때를 비롯해 다둥이 출산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 아이를 많이 낳는 일은 정사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여신신앙을 지속시킨 동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15) 󰡔삼국사기󰡕 제32권 잡지 제1 제사(네이버 지식백과). 이하 󰡔삼국사기󰡕 출처는 동일하다. 

16) “신라토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알이 여신의 자궁을 상징하므로 혁거세가 알에서 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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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탄생하려면 성행위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여신신앙에서는 섹

슈얼리티도 신성한 것으로 찬양된다. 한 예로 수메르의 여신 이난나는 <이

난나와 두무지의 구애>로 알려진 신화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조금도 거

리낌 없이 과시한다. 신랑인 두무지와 함께 성적 쾌락과 그 결실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신라의 토우들에도 담겨있다. 토우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불교유입 무렵 신라사회의 종교와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과장된 성기를 노출시킨 토우들이 

흔하다. 다리를 벌려 성기를 강조하며 출산자세를 취한 토우도 있다. 성과 

출산을 과시할 만한 상서로운 일로 여겼던 인식을 보여준다.

신라의 생명중심사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전통으로 풍류도가 있다. 안타

깝게도 그에 대한 자료가 너무 앙상하지만 그 핵심가치는 ‘접화군생’(接化群

生)이라는 용어에 함축돼 있다. 이 용어는 최치원이 남긴 난랑비(鸞郞碑) 

서문(序文)에 전한다.18) 

접화군생의 뜻은 “뭇생명들과 접촉하여 감화한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 

뭇생명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과 무기물, 우주만물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다

(최영성, 2017: 23). 우주적 생명의 망에서 서로 연결된 뭇생명들에 대한 

감수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풍류도는 바람과 물 혹은 흐름으로 표현되는 자연의 도다. 그 자연은 현

묘한 것으로서 그 길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런 즐거움이 솟구치고, 삶의 도

의도 완성된다. 자연의 길을 따르는 생명의 삶은 죄나 고통의 틀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다.

18)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 제4 진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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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주의: 성평등과 평등주의적 공동체

신라사회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국역사에서 가장 성평등한 사회였다. 

선덕, 진덕, 진성 등 세 명의 여왕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부인

하기 어렵다. 그런데 역사서들이 전하는 세 여왕은 아마도 역사적 실제의 

최소한일 것이다. 우선 초대 왕비인 알영부터 단순한 왕의 배필이나 내조자

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모두 알영을 혁거세와 대

등한 성인(聖人)으로 대우해 두 사람을 ‘이성’(二聖)이라고 칭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알영은 혁거세와 나라를 공동통치했던 것으로 

보인다.19) 그녀는 왕과 함께 신라 6부를 돌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농사와 

누에치기를 독려해 땅의 이로움을 모두 얻도록 했다. 그런데 땅의 이로움을 

얻는 일은 일차적으로 여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영의 역할이 더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두 명의 성인”이라는 뜻의 이성은 “두 명의 왕”이라는 뜻의 이왕(二王)과 

등치될 수 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유기적으로 엮인 시기였기 때문이

다. 왕은 남자라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여왕을 셋이나 배출한 신라에서 

건국시기에 여왕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부장제는 고대국가 성립 

이후 점점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알영도 혁거세와 같이 왕이었다면 선덕여왕은 이미 건국시기에 여왕 조

상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편과 왕의 지위를 공유했

던, 어쩌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왕비의 존재는 알영에 그치지 않는

다.20) 그녀의 뒤를 이은 왕비들 역시 이성체제를 유지하며 알영과 같은 지

19)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20) 알영의 위상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발굴결과가 있다. 강원대 중앙박물관이 2018년 2월 

발표한 인골분석 결과다. 이 인골은 평창군 하리 청동기 시대(기원전 6~5세기) 석관묘

에서 나왔는데 비파형 동검과 함께 출토돼 지도적 인물의 것으로 추정됐다. 무덤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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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누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영 이후 마립간기 초기까지 왕비들의 이름에는 아로, 아루, 애례 등 

‘ar’ 계통의 음소가 포함된 경우가 자주 보인다(김택규, 1984; 나희라, 1999: 

96). 그런데 이는 자궁의 상징인 알과 관련된 이름들로서 신성성을 내포한

다. 알영 이후에도 오랫동안 왕비들이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2대 남해왕의 비인 운제부인(아루부인)이 죽은 뒤 운제산성모

로 신격화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왕비나 왕매(王妹) 등 왕실여성들은 시조묘 제사를 받든 여사제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해왕이 누이인 아로에게 시조묘 제사를 맡겼

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아로는 알영의 딸인데 알영은 서술

성모의 딸이다. 모계계보로 신성성이 이어진 것이다. 

신성한 왕실여성의 존재는 신라 최대의 무덤인 황남대총 발굴 결과가 증

언한다. 황남대총은 남쪽묘가 왕의 묘고 북쪽묘가 왕비의 묘다. 그런데 왕

비묘에서는 정교하고 화려한 금관이 나온 반면, 왕의 묘에서는 그보다 격이 

떨어지는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목에 거는 장식이나 띠꾸미개, 각종 장신구 

등도 왕비묘의 것이 더 화려하고 풍성하다. 당시 사회에서 장신구가 단순한 

치장용이 아니라 위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발굴 

결과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Nelson, 2008: 192-198). 

금관의 용도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시조

묘 제사와 관련돼 있다는 견해다. 시조묘 제사를 주관했던 왕실여성들이 제

사 때 금관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송란, 2002). 왕 역시 시

조묘에 제사를 드릴 때 금동관 혹은 금관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금관은 왕관이라기보다 제의용 관, 특히 여사제용 관으로서

기도 발견된 아홉 개의 무덤 중 가장 컸다. 그런데 인골 분석 결과 주인공이 20대 여성

으로 밝혀졌다. 당시 부족을 이끈 여성 수장 혹은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이다(󰡔연합뉴스󰡕, 2018. 2. 14.). 이는 알영 이전 한반도에서 여성이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잊혀진 역사’를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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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21)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은 고신라 시

기의 왕비들이 왕실 여사제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

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아시아 고고학의 권위자인 넬슨(Nelson)은 오래전부터 황남대총 금관

의 미스터리를 탐구해왔다. 그리고 출토유물들의 성격으로 볼 때 왕비가 통

치자이자 무당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덕여왕 이전의 여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넬슨은 이른 시기 신라에서는 부부가 함께 왕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본다. 남성 왕의 역할은 주로 전쟁과 관련됐고, 종교적·세속적 통치권은 

여성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추정이다.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과 유사한 경우

다(Nelson, 2014: 79-82). 

그렇다면 혁거세-알영의 이성 혹은 이왕 체제가 최소한 황남대총의 두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무덤 두 개가 남북으로 

표주박처럼 붙어있는 황남대총은 형태 자체가 이성체제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신라 왕비의 비가부장제적 위상은 유교사관에 기반한 󰡔삼국사기󰡕 기록

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고구려와 백제 왕들의 경우 왕비에 대한 기록이 

드문 반면 신라의 경우는 왕비들 대부분의 계보가 밝혀져 있다. 또 때로 

구체적 행적도 소개돼 있다(김선주, 2010). 

신라에서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

었다. 

우선 사제가 주로 여성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배축제를 이끌었던 유

리왕의 두 딸도 여사제로 여겨진다. 또 신라사의 수수께끼 중 하나인 원화

도 여사제였다고 추정된다. 원화와 그 후신인 화랑의 종교적 기반은 풍류도

였는데 그 중심사상은 신라의 토착신앙인 무속이었다고 여겨진다(유동식, 

21) 금관이 출토된 서봉총의 경우 주인이 여성으로 판단된다. 금관이 처음 출토된 금관총도 

여성묘라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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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최재목, 2010).22)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원화가 진흥왕 때 나라의 인재를 뽑기 위해 

생겨났다가 곧 화랑에 의해 대체됐다고 전한다. 그러나 신라의 강력했던 여

신신앙과 오랜 여사제 전통을 고려하면 원화제도가 진흥왕 때 돌발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름은 달랐을지라도 그 모체가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가배축제를 이끌었던 유리왕의 두 딸이 그 

기원인지도 모른다. 원화제도도 두 명의 여성 리더로 조직됐기 때문이다.23) 

원화가 화랑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진흥왕 때의 정복전쟁이 아

닌가 한다. 여신문화론자들이 주장하듯 세계사적으로 전쟁은 남성중심사회

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라에는 여성을 위한 관직도 있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승관직이

었던 도유나랑이나 여성담당 궁정내직이 등장한다. 또 진흥왕과 진평왕대에 

여성에게도 관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가 하면 탈해를 발견해 키

웠고 혁거세의 해척지모(海尺之母)로 불렸던 아진의선과 소지왕에게 비판적 

충언을 했던 노구도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지방의 유력자들로 해석된다.24) 

아진의선은 󰡔삼국사절요󰡕에 아진포촌장으로 기록돼 있다(김선주, 2005). 

신라여성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당서󰡕 동이열전 신라조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모두 부

22) 신라의 토착신앙은 무속, 샤머니즘, 선도(仙道) 등으로 불린다. 이 글에서는 여신이 중심

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 여신신앙이라고 하거나 포괄적 의미의 토착신앙이라고 표기하

되 필요에 따라 다른 용어도 사용한다. 

23) 이에 비해 최초의 화랑은 설원랑 1인이었다. 이는 여성조직과 남성조직의 차이를 보여

주면서 원화와 화랑의 성격 차이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이 최근 울진 성류굴에서 발견된 진흥왕 관련 명문이다. 560년에 진흥왕이 다녀갔는

데 “여자 둘이 교대로 보좌하며 펄쳤다(女二交右伸)”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문화일

보󰡕, 2019. 5. 23.). 아마도 이 둘은 원화였을 가능성이 높다. 성류굴은 앞서 여신의 성

소로 소개한 장천굴로 판단되고 있다. 진흥왕이 원화를 거느리고 성류굴을 방문했다면 

당시까지도 왕실이 여신신앙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 해척지모는 “고기잡이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다의 여신과 관련된 용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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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이 한다.”는 기록이 있다. 거래품목은 다양했겠지만 특히 주목할 것은 

직물이다. 직물은 화폐처럼 쓰인 중요한 생산물이었고, 주생산자가 여성이

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집안에서뿐 아니라 관청에도 소속돼 직조일을 했

는데 모(母), 사모(私母)로 기록돼 있다. 

당시 직물생산은 국가의 주력사업이었다. 일본에 모전을 수출했던 자초

랑댁같은 여성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대량의 직조업을 주관했던 귀족여성들

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녀들은 노비의 노동력을 이용해 자가소비나 조세

납부용을 넘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직물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

정에서도 직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여성 소상인들이 있었다(김정숙, 2010).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여성들은 왕족과 귀족은 물론 민간 여

자들도 모두 말을 탔다. 넬슨은 이 기록을 근거로 신라여성들이 후대여성들

보다 더 많은 이동의 자유를 누렸다고 추정했다. 또 일본 동대사 정창원 

소장 신라 촌락문서에 땅이 남성 가구주나 가구에 배정되지 않고 남성 혹

은 여성 개인에게 할당되어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여성이 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 여겨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Nelson, 2014: 83).

신라는 또 부계(남계)사회가 아니라 모계(여계)도 같이 존중되는 양계사

회였다. 탈해왕, 조분왕, 미추왕, 경문왕 등 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물려받은 

경우도 여럿이었다. 외손자 역시 왕이 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석씨 왕

조를 연 탈해왕, 김씨 왕조를 연 미추왕이 왕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다

는 사실이다. 신라의 독특한 왕위 삼성교립은 사위의 왕위계승권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얘기다.25) 심지어 유리왕은 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탈해에

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다. 이는 딸을 통한 왕위계승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면서 후일 여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경주 호장 거천의 어머니는 아지녀(阿之女)이고 아지녀

25) 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것도 서술성모의 사위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신

라의 박, 석, 김 세 왕조는 모두 사위왕들에 의해 개창된 것이다. 사위로서 왕이 된 경

우는 고신라에서 다섯 명, 통일신라에서 세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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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는 명주녀(明珠女)이며 명주녀의 어머니는 적리녀(積利女)”라고 모

계계보가 소개돼 있다.26) 󰡔삼국유사󰡕는 또 박제상을 김제상이라고 전하는

데, 오기가 아니라 신라의 양계적 가계(double descent) 체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차돈도 성이 박씨, 석씨 둘로 전해지고, 원광법사도 박씨, 

설씨 두 성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모계와 부계 성이 다 전해진 결과로 보인

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모계적 경향이 후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것

이다(김철준, 1968: 80-82). 

신라사회가 부계중심이 아니었음은 고고학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신라의 

영토였던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고분군(6~7세기 전반)의 발굴결과가 한 예

다. 이 유적지에서는 하나의 무덤에 2세대 이상의 매장이 이루어져 2~6구

의 인골들이 발견됐다. 그런데 최초에 묻힌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아 쌍계(雙系)적 성격을 보인다.27)

신라여성들은 성적 주체성 면에서도 후대의 여성들보다 더 강한 특징을 

보인다.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의 경우가 한 사례다. 그녀는 길에서 만

난 서현이란 남자와 눈이 맞아 중매를 기다리지도 않고 동침한 여자였다. 

뿐만 아니라 서현이 멀리 떠나게 되자 그를 따라 나서려 했다. 아버지가 

딸의 야합(野合)사실을 알고 별채에 가두고 지켰으나 그녀는 구멍으로 빠져

나와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유신을 낳은 것이다.28) 김춘

추와 문희 역시 가문간의 공식적 절차나 혼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29) 

26) 󰡔삼국유사󰡕 제5권 신주 제6 명랑신인; “적리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적리녀는 신라말·고려초의 승려인 광학과 대연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아지녀는 고려초

의 인물이 되는데 당시에 모계계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계계승의 유습이 고려초까지 

지속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7) “추암동 고분”, 󰡔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8) 󰡔삼국사기󰡕 제41권 열전 제1 김유신 상.

29)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태종춘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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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라에서는 왕도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무시하지 않았다. 25대 진지왕

은 도화랑이란 여자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관계를 갖고자 했으나 그녀

가 남편이 있다며 거부하자 그냥 돌려보냈다. 그리고 죽은 후 혼령이 되어 

찾아와서도 그녀의 허락을 구했다.30) 이는 도미의 처를 강제로 범하려 하

고 도미까지 처벌한 백제 개루왕의 경우와 확실히 다른 경우다.31) 

신라사회가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공동체적 사회였는지, 그랬다면 어느 

시기에 그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어떤 원리로 공동체가 유지됐는지 등에 대

해서는 사료가 빈약해 잘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신라 특유의 골품제는 배

타적이고 위계화된 지배질서로 인식되고 있어 평등주의적 측면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고기에 들어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의 신라사회는 삼한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한에서 시작된 신라의 초기단계에서는 공동체적 운영원리가 강하게 남

아있었다. 당시는 혈연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부락공동체인 읍락이 사회의 

기본단위였다. 읍락에는 씨족장적 성격을 지닌 호민(豪民)과 농업생산에 종

사하는 평민들인 하호(下戶) 또는 민(民)이 구분돼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공

동체적 생활단위를 형성하고 있었다(이창훈, 1999: 415). 󰡔삼국지󰡕 위서 동

이전이 전하는 제천의례는 그 시기 공동체 축제의 면모를 보여준다.32)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삼한의 풍속이 “기강이 흐리다”고 전한다. 국읍

에는 우두머리(主帥)가 있지만 읍락에 섞여 살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두머리가 따로 거처를 갖지 않고 섞여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계

층의 차이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삼국유사󰡕에도 간단히 언급돼 있다. 혁거세를 추대해 사

30)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도화녀와 비형랑.

31) 󰡔삼국사기󰡕 제48권 열전 제8 도미.

32) 󰡔삼국지󰡕 위서 동이전. 중국정사조선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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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국을 세운 진한 6촌의 촌장들이 촌민들에 대해 평가하는 장면에서다.33) 

그들은 백성들이 “모두 방자하고 안일하여 제멋대로(民皆放逸 自從所欲)” 한

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6촌장의 시각에서 본 평가일 뿐 당시 백성들

이 “모두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욕구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은 위계적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진한은 12개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소국들은 혈연적 내지 부족적 유대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적 정치집단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4) 각자 지배력을 유지한 이 집단들은 농업생산력이 낮아 

착취적 계층분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착취적 계층분화는 철제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고 우경이 실시되는 한편으

로 수리시설이 확충된 4~5세기경에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면서 그 혜택이 부유층에 귀속됐기 때문이다. 금석문과 목간 등의 자

료에 의하면 촌락의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국가의 공민(公民)

으로 재편되는 시기는 6세기경이다(이경섭, 2018; 이창훈, 1999: 417-419). 

그 이전에는 촌락 단위의 공동체적 질서가 일반적으로 유지됐다고 할 수 

있다.

신라사회의 약한 위계와 성평등은 당나라 때 편찬된 󰡔북사󰡕에도 그 편린

이 보인다. 신라에서는 왕과 부모 및 처자의 상(喪)에 1년간 복(服)을 입었

다고 한다.35) 왕과 부모, 처자가 동격으로 대우되고 있다. 이는 왕이 등장

하지 않고 처자상 대신 부상(夫喪)이 등장하는 고구려나 백제와 확연히 다

른 내용이다. 

3) 합의적 정치전통

33) 󰡔삼국유사󰡕 제1권 기이 제1 신라시조혁거세왕.

34) 진한과 변한의 각 소국은 큰 것이 4,000~5,000가, 작은 것은 600~700가 정도 되었다. 

35) 󰡔북사󰡕 신라전. 중국정사조선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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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건국왕 박혁거세는 진한 땅 6촌의 촌장들이 합의해 추대됐다. 

6촌을 통합하는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합

의과정을 통해 선출된 것이다. 이는 갈등과 분쟁을 겪은 주몽의 고구려 건

국과정과 확실히 대비되는 특징이다.36) 이들이 건국한 사로국은 소국으로

서 일종의 부족연맹체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여러 세력들의 합의에 의해 추대된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속적인 

협상과정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명칭도 아직 왕이 아니라 거서간이었다. 

거서간이나 차차웅, 이사금같은 칭호는 배타적 유일 권력자가 아니라 제정

일치적 수장이나 6촌 연맹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함의한다(김기흥, 2001: 

252-253). 6촌장 협의체는 사로국 건국 당시의 평화로웠던 정치문화, 원초

적 민주주의 전통을 말해주는 소중한 사례다.37) 

그래서인지 신라 초기의 왕들은 지배적인 권력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왕위를 서로 차지하려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다. 유리와 탈해는 서로 왕위를 양보하다 떡을 깨물어 이 자국이 많은 

유리가 왕위에 올랐다.38) 이러한 태도는 박혁거세에게도 나타난다. 그는 나

라를 덕으로써 다스렸기 때문에 외적들도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다.39) 이 

때의 덕이란 합의와 양보에 기반한 지도력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지도력이 

내부결속을 공고히 해 외적들에 대한 대항력을 키웠던 것같다. 

36) 그러나 고구려 역시 초기 국정운영이 5부 제가(諸加)들의 합의에 기반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고구려에서 죄인이 생기면 제가가 평의해 결정했다고 전한다. 고구려 역

시 신라보다는 약하지만 합의전통이 살아있었다. 이 역시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국가 

최고신으로 섬겼던 고구려의 여신신앙과 관련됐을 수 있는데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37) 근동의 여러 문서와 신화들은 신석기와 역사시대 초기의 여신종교 공동체들이 회의체에 

의해 통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회의체는 공동체의 여남장로들로 구성됐고, 그들은 지

혜로운 조언자들이었다(스톤, 2005: 218-219). 그리스 민주주의 역시 그보다 앞선 여신

시대에 뿌리가 있다고 한다(아이슬러, 2006: 219-236). 

38)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 제1 유리이사금.

39)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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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거세 시대의 합의정신은 그와 알영과의 관계에서도 보인다. 나라를 공

동통치함으로써 부부간의 합의도 실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

버지 없이 알에서 태어난 ‘여신의 아들’로서 여신문화의 특성들을 상당히 

체화하고 있었던 것같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이후로도 한동안 지속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국 이후 17대 내물 마립간까지 박, 석, 김 세 성씨가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던 사실도 사로국 정치체제의 협치적 성격을 보여준다.40) 물론 석씨와 

김씨는 왕의 사위의 자격으로 즉위했지만 다른 세력을 존중하는 협치적 문

화도 그 배경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이사금 시기까지의 왕들은 마립간 이후 

왕들과는 위상이 달랐고 그들이 다스린 국가의 성격이나 개념도 달랐다. 세 

집단은 사로국을 구성한 가장 유력한 읍락들이었고, 사로국은 이들의 합의

에 의해 운영되는 연맹체였다(주보돈, 2002: 119, 125-7).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는 6촌이 6부로 바뀌고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에서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6세기 초의 것으로 편년되는 포항냉수리신라

비의 비문에는 6부의 족장들이 왕에 필적하는 위상을 지녔을 것으로 해석

되는 문구가 있다. 지증왕(지도로갈문왕으로 기록)과 6간을 아우른 7인을 

“칠왕등(七王等)”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서철원, 2012: 17-18). 또 이 비문

에는 관등의 고하가 아니라 부를 중심으로 인명이 나열돼 있다. 이는 당시

까지 부가 하나의 단위 정치집단으로 기능하고, 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

치가 운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41)

울진봉평리신라비는 왕권이 더 강해진 법흥왕 때의 것이지만, 여전히 왕

이 지배적 권력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도 6

부 중 한 부에 소속돼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관료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어

40) 이 세 성씨가 당대에 성립한 것은 물론 아니다. 성씨제도가 성립된 6세기 이후 세 성씨

를 이전에 존재했던 집단들에 연결시킨 것이나 서로 다른 혈연집단들이 왕위를 이었다

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주보돈, 2002; 2003).

41) “포항냉수리신라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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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2) 

그런데 포항냉수리신라비와 울진봉평리신라비가 보여주는 정치현실은 신

라사를 특징짓는 화백회의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그것들이 화백회의

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박남수, 2007). 잘 알려져 있듯 화

백회의는 귀족들의 회의체로서 신라 정치의 중심에 있던 제도였다. 󰡔신당

서󰡕 신라전에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한다. 

이를 화백이라 했으니, 단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그만두었다”고 쓰

여 있다.43) 󰡔수서󰡕 신라전은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여러 관리를 모아 상

세히 의논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전한다.44) 

화백회의의 원류는 선사시대 촌락공동체 회의까지 올려잡기도 하나 6촌

장회의를 원형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박남수, 2007: 35). 화백회의는 삼

국통일 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통일 이전에 큰 힘을 갖고 왕

위 계승문제를 비롯해 외국과의 전쟁, 법률제정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심

의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45) 또 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었다. 

예를 들어 25대 진지왕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폐위되었는

데, 이를 화백회의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다.46) 

신라의 합의적 정치문화는 진흥왕순수비에도 흔적이 남아있다. 창녕비와 

북한산비에는 한 관직에 두 명을 임명한 경우가 여러 건 보이는데, 독단을 

방지하려는 합의제적 정치관행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중앙

행정조직에도 반영되어 하나의 관직에 두세 명이 임명되는 경우가 흔했다

(김기흥, 2000: 154-155). 

42) “울진봉평리신라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3) 󰡔신당서󰡕 신라전. 중국정사조선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4) 󰡔수서󰡕 신라전. 중국정사조선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45) “화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6) “진지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23 09:43(KST)



106   페미니즘연구 제19권 2호

4) 비가부장제적 남성성

신라사회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흥미로운 것은 남성성이다. 

신라의 남성성은 특히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부장제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혁거세부터 알영과 동등하고 조화로운 부부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서 단장하게 했던 화랑제도,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춤을 췄던 처용, 모계 가문의 시조인 김수로왕에게 극진

한 제사를 올렸던 문무왕 등은 가부장제 이전 혹은 가부장제 범주 밖의 남

성성을 구현한다. 

특히 처용설화는 여성의 성적 자유나 주체성과 관련된 비가부장제적 남

성성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적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로 보인다. 잘 알

려져 있듯 처용은 아내가 사람으로 변신한 역신(疫神)과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물러나왔다. 그가 부른 노래는 분노

가 아니라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하는 체념과 수용의 노래였다.47) 아내

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화랑의 남성성 역시 무(武)와 예(藝)를 겸비했던 비가부장제적 남

성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랑의 남성성을 구성한 사상과 실천은 앞서 설

명한 풍류도다. 풍류도는 화랑의 사상과 기풍, 혹은 지도이념이자 수행으로

서 그 성격은 원화조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여성수령과 그를 따르

는 무리로 이뤄진 원화조직은 산악신앙과 관련한 국가적 제사집단이었으며, 

그 수령은 사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도학, 1990; 고현아, 2008; 조범

환, 2012). 

화랑은 흔히 청소년 심신수련조직 혹은 풍류를 즐기던 무사집단 정도로 

47)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처용랑망해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9/23 09:43(KST)



신라 여신문화 연구 │ 김명숙   107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후대의 관점이 투영된 일면적이고 경직된 이해일 것

이다. 화랑은 종교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었으며, “귀족 자제 중 아름다운 

이를 택하여 화장을 시키고 곱게 꾸몄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말해주듯 

전형적인 무사들이 아니었다. 화랑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성적 심미성을 담

고 있다. 

당나라 화가 염립본의 <왕회도(王會圖)>에는 화랑을 연상시키는 신라 남

자가 등장한다. 당 태종 때 중국에 파견된 각국 사신들을 그린 그림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사신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들 중 신라의 사신

은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두드러진다. 화랑의 뜻 그대로 꽃미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른 세 나라 사신들과 달리 수염이 없다는 사실이다. 수염

이 흔히 남성우월성의 표식으로 이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간과할 수 없

는 차이다.48)

풍류도가 구성하는 남성성에 대해서는 유동식의 견해가 주목된다. 그는 

“풍류도란 남성적인 무사도와는 대조적인 심미적이며 여성적인 영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성 원화를 화주로 세우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그

리고 남성 화랑의 경우에도 그에게 분을 바르고 단장하게 함으로써 민족적 

영성의 심미적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유동식, 1997: 48). 

화랑의 남성성은 여신신앙의 생명중심사상에 뿌리를 둔 것같다. 이는 앞

서 언급한 풍류도의 요체인 접화군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풍류도에서 

생명미학을 탐구한 한 연구는 풍류도를 “생명의 이치를 터득해 미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철학이자 신앙”이라고 정의했다. 꽃을 상징으로 

택한 데서도 생명미학이 읽힌다는 것이다(조준호, 2019: 16, 34). 

화랑조직이 서술성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이강

식, 1998). 선모성모(仙桃聖母)라고도 불린 그녀는 신선의 술법을 배운 지

48) 한국에서 수염은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남성성의 지배적인 상징으로 군림해왔다(장석만, 

200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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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地仙)이었다. 그런데 화랑도가 국선도(國仙道)로 불리기도 했으므로 화랑

과 성모는 ‘선(仙)’이라는 용어를 공유한다. 

화랑의 남성성, 더 넓게는 신라의 남성성은 ‘신성한 여성성’ 전통과의 다

면적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은 어머니 자연을 존숭하며 그 

품안에서 생명의 기를 받고 도의를 닦으며 힘을 키웠던 것같다. 산과 물을 

찾아 노닐고 즐기면서 멀더라도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니 그들의 넘쳤던 

활기와 용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화랑집단 내부에서는 호모 에로틱(Homo erotic)의 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9) 효소왕 때 낭도 득오곡이 화랑인 죽지랑을 사모해 부른 노래 

<모죽지랑가>에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고하며 깊은 그리움을 느끼

는 득오곡의 심정이 잘 표현돼 있다. 또 진흥왕 때의 화랑 사다함은 벗인 

무관랑이 죽자 너무 슬프게 울다가 7일 만에 그 역시 죽었다.50) 화랑의 에

로티시즘과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제의 이성애중심주의와 어떻게 달랐는가는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5) 상대적 비호전성

역사 기록으로 볼 때 신라는 상대적으로 호전성이 강하지 않은 나라였던 

것같다. 그러한 정황은 혁거세 시기부터 나타난다. 마한 왕이 죽었을 때 한 

신하가 그 기회를 틈타 정벌하자고 하자 혁거세는 “다른 이의 재난을 다행

49) 호모 에로틱은 호모 섹슈얼과 달리 성적인 접촉은 없으나 동성 간에 끌림을 느끼고 그

리워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스 서정시인 사포와 그녀가 거느렸던 젊은 여성 집단을 

지배했던 감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김신명숙, 2018: 213-214). 

50) 󰡔삼국사기󰡕 제44권 열전 제4 사다함. 화랑집단의 동성애적 측면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김종선, 2017: 493). 󰡔삼국유사󰡕 원성대왕 조

에도 원성왕의 동성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 왕이 사미승 묘정을 사랑해서 내전에 

들어오게 하고는 곁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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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짓”이라며 거절했다. 정복전쟁을 좋아한 왕

이 아니었던 것이다.

혁거세를 비롯한 초기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키우기보다 내부의 통합과 

결속력으로 국력을 키우려 한 것같다. 혁거세 8년 왜인들이 병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려다 왕에게 신령스러운 덕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돌아

갔다는 기록이 그러한 정황을 추정케 한다.51)

초기 신라는 방어전도 매우 소극적으로 나타난다. 혁거세왕 8년, 남해왕 

11년에 왜로부터 침입이 있었고, 혁거세왕 30년 이후 유리왕까지 낙랑으로

부터 4회의 침입이 있었지만 각각 1회의 방어만이 있었다. 유리왕 17년 북

쪽 국경이 침범당했을 때도 이들을 물리친 것은 맥국(貊國)의 병사들이었

다. 때문에 당시 신라는 국가형성 이전 단계였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김영하, 2001: 272),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삼국사기󰡕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합해 신라의 전쟁사를 고찰한 한 연

구에 의하면 1세기까지는 영남지방에 존재했던 작은 정치조직체들 간에 전

쟁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무덤에 부장된 물품들 중 

도구의 비율이 무기의 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2세기부터는 무기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강봉원, 2006: 644-646). 

그때부터는 신라도 전쟁에 대비해 무기생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립한 소국들뿐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과도 전쟁이 빈발하

던 당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마이사금 14년 말갈의 

침입으로 살상과 노략질이 이어지자 백제에 구원을 청했던 일은 신라가 처

했던 곤경을 말해준다.52) 

통일 이전 삼국사를 통틀어 볼 때 신라는 호전성이 가장 약한 나라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방어전쟁보다 공격전쟁이 많았던 반면 신라는 그 반대였

51)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 제1 시조혁거세거서간.

52) 삼국사기 제1권 신라본기 제1 지마이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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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김영하, 2001; 김덕원, 2013). 특히 신라가 사로국이었을 당시 

발생한 전쟁은 주로 방어전이었다. 물론 공격전쟁도 있었고 전쟁을 통해 영

토를 확장한 것도 사실이지만,53) 5세기까지 신라에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

(80.2%)은 방어를 위해 수행된 것이다. 공격전쟁은 15.8%에 불과했다(강봉

원, 2006: 629).

고대국가의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내물왕 때까지도 신라는 무력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내물왕 때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고, 

또 실성왕은 내물왕의 아들 복호를 고구려에, 미사흔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

야 했다.

호전적이고 약탈적이지 않은 신라문화의 특성은 진흥왕순수비나 문무왕

릉비에서도 드러난다. 두 왕은 정복자에 속하는데도 위 비문들에는 정복자

가 아니라 수호자로서의 수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복자적 면모가 

과시돼 있는 광개토왕비문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김흥규, 2013).

진흥왕은 통일 이전 신라 왕으로는 최대의 영토를 차지해 신라의 광개토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네 개의 순수비 모두에서 군사적 업

적에 대한 과시를 하지 않는다. 또 자신을 전사들의 왕으로 표상하지도 않

는다. 마운령비의 한 구절은 이러한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러므로 제왕의 마땅한 소임은 스스로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

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중략).....사방에서 영토를 의탁해 와 널리 

백성과 땅을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며 화친의 사절들이 서로 

통했다. 스스로 굽어 살피고 헤아려서 새로운 백성과 옛 백성들을 보살폈으

나 아직도 왕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않고 은택의 베풂이 부족한 듯하다.

53) 사로국은 기원후 1~3세기에 농경지 및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하자원 혹은 지방토산물의 

채취, 대외교역로 확보 등을 위해 공격전쟁을 다수 수행했다. 파사왕 대에 음집벌국, 실

직국,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벌휴왕 때 조문국을, 조분왕 때 감문국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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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은 진흥왕이 상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의탁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운령비는 

정벌, 토벌, 궤멸의 업적들을 과시하는 광개토왕비와 달리 짐짓 상대의 자

발적 복속과 ‘화친’을 강조한다. 전쟁보다 화친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54) 또 위 비문은 “새로운 백성”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정복

지의 백성들도 포용하겠다는 왕의 열린 태도를 드러낸다. 정복지역의 주민

들에게 ‘말을 탄 정복자’가 아니라 ‘자애로우며 겸허한 수호자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55) 

‘덕이 있는 군주’로서의 왕의 이미지는 문무왕릉비문에서도 그대로 이어

진다. 문무왕은 인민에게 자애롭고 아랫사람들에게 관대했던, “백대에 한번 

날 만한 어진 임금(賢王)”으로 묘사돼 있다. 신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덕

치의 군주라는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신라를 수호하는 동해 용이 되었다는 

설화도 그러한 맥락과 연관된다. 

물론 비문의 문구는 죽은 왕을 칭송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동원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칭송의 대상이 정복적 용맹함이 아니라 어진 덕치라는 사실은 

신라 정치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는 발화주체가 놓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의미구도를 창출하며 나름의 진실성을 주장한다(김흥

규, 2013: 345).

문무왕의 평화지향적인 성격은 그가 남긴 유언에도 담겨 있다(永田正治, 

2007). 유언에서 그는 “과인은 어지러운 운을 타고 태어나 전쟁의 시대를 

54) 광개토왕비문은 왕의 군사행동과 업적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며 그의 정복자적 권능

을 부각시킨다. 왕의 “군사적 위엄이 온 세상에 떨쳤다”고도 선언한다. 광개토왕비문은 

성스러운 정복자의 입장에서 군림하는 화법을 구현하고 있다(김흥규, 2013: 352-358).

55) 진흥왕의 정치철학을 유교나 불교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왕의 순수(巡狩)라

는 행위 자체가 유교적 통치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흥왕이 선도를 숭상해 원화와 화랑 제도를 만들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는 풍류도의 사상이 담겨있다(최영성, 

201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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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고 함으로써 전쟁을 “어지러운 것”으로 평가한다. 그에게 전쟁은 위

대함을 드러내는 과업이 아니라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평안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의 평화지향적 성격은 특히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백성을 어질고 천수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는 표현에 드러나 

있다.56)

5. 맺는 글

지금까지 신라사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들을 여신문화라는 틀로 조명

해 다섯가지 구성범주들을 추출해냈다. 이 연구는 단편적 혹은 산발적으로 

고찰됐던 신라사의 특성들을 여신문화라는 상위범주를 설정해 통합하는 동

시에 재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있는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래에 시각이 바뀌고는 있으나 과거 신라는 신채호가 해동최약국이라고 

비하한 이후 “소극적 타협주의의 체질”이라는 둥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경향

이 있었다(신형식, 2004: 402). 그러나 신라의 ‘약함’(비호전성과 평화추구)

과 ‘타협주의’(협치)는 오히려 세계적 차원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

치들로 재평가될 여지가 많다.57) 

신라 여신문화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범주들은 한 건축물에 적용된 여러 

원칙들처럼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생명중심사상은 비가부장제

적 남성성과,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합의제적 정치와, 그리고 상대적 비호전

56) 󰡔삼국사기󰡕 제7권 신라본기 제7 문무왕 하.

57) 물론 여기서의 ‘약함’은 충분한 자위력을 담보한 비공격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외부와 연결되며 공생의 구조를 확장해 나가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지

향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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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생명중심사상과, 생명중심사상은 다시 평등주의적 공동체와 서로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대를 형성하고 규정한다. 다섯 범주 모두가 여신신

앙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신라 여신문화의 구체적 

양상을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괄적 시

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여신문화의 계기적 단계도 드러내지 못했다. 

또 평등주의적 공동체 측면은 독립된 범주로 다룰 주제지만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사료와 연구의 빈곤이다. 고대 신라사회

의 구체적 생활상이나 촌락의 운영 등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너무나 빈약하

다. 그러나 신라사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의 능력부족도 크게 한 몫 했음에 

틀림없다. 

신라사의 전반적인 측면을 두루 조망해 본 작업이어서 겉핥기식 소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신라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틀로 여신문화

를 제시했고, 신라사 전반을 젠더의 시각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왕을 셋이나 배출했고 여신을 숭배했던 신라의 역사를 이해

하는 데 있어 젠더는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범주로 보인다. 젠

더관점이 없이는 신라사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것이다.58) 

58) 이는 물론 신라사에 국한된 제언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나주 정촌고분 피장자 인골분

석 결과는 고대사학계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뒤흔든 큰 충격이었다. 당시 지역의 수장으

로 판단되는 피장자가 40대 여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6세기 전후 영산강 유역 사회

에서 수장의 지위를 여성이 차지했던 것이다(󰡔연합뉴스󰡕, 2019. 10. 10.). 그런데 당시 

영산강 일대도 여신신앙이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지역 고분들에서는 여신신앙

의 대표적 상징인 알을 닮은 대형옹관들이 출토됐다. 또 나주 영동리 고분에서는 역시 

여신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뱀의 뼈가 출토됐고, 피장자들이 모계혈족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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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oddess Culture of Silla 

Kim, Myoung-sook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is study looks into the history of Silla in terms of the theory of 

goddess culture recently rising in the Western academia. Goddess 

culture was introduced in the 1980s by Marija Gimbutas, a pioneering 

archaeomythologist. She showed us the lives of goddess-worshipping 

prehistoric Europeans which was peaceful, matrifocal, egalitarian and 

sedentar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Silla society reveals it’s own unique 

aspects in comparison with other kingdoms of the time. And those 

aspects seem to be in consonance with goddess culture, such as 

goddess-worship, the presence of 3 queens, respect for the motherline, 

the Hwabaek(council of nobles) and the Wonhwa(priestesses) etc.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was a culture in Silla that could be 

named as goddess culture. The culture shows the following 5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the life-centered thought. Most of indigenous deities 

of Silla were goddesses and there was a celebration of the birth of life 

at the center of the goddess worship. 

The second one is egalitarianism. Silla society was not only prominent 

in gender equality but also seems to have maintained econo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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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quality in relatively good level until the 5th century, based on 

communitarianism.

The third one is political consensus. The politics of Silla rooted in a 

tradition of governance and consensus, as the Hwabaek tells which was 

run by the rule of unanimity. 

The fourth one is non-patriarchal masculinity. The masculinity of Silla 

society can be partly understood through the Hwarang, a group of men 

whose activities were based on aesthetic and life-centered spirituality.

The fifth one is relatively weak belligerence. Silla was not a hostile, 

militant country, and kings were meant to be the guardians of a 

peaceful life rather than a conqueror.

Key words

the goddess culture of Silla, goddess worship, matrilineality, hwabaek, 

pung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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